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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기 VS 자신감, 롱주와 SK텔레콤의 LCK 서머 미디어데이 ‘말

말말’ 

서삼광                             /2017-08-22 16:13:41

롱주게이밍이 창단 첫 우승에 도전한다. SK텔레콤 T1은 이를 방해하는 &lsquo;최종보스&rsquo;로 결승

전 무대에 오른다.

 

두 팀은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이엇게임즈 사옥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lsquo;2017 리그오브레

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rsquo; 결승전을 앞둔 소감과 각오를 피력했다.

 

롱주는 이번 시즌을 알차게 보냈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결승전에 올라 우승컵에 가장 근접한 시즌으로 마

무리했다. 여기에 최고의 전력을 바탕으로 &lsquo;리그오브레전드&rsquo;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lsquo;월드챔피언십(롤드컵)&rsquo; 진출도 넘본다.

 

 

 

&lsquo;어우슼(어차피 우승은 SK텔레콤)&rsquo;이란 말을 만들 정도로 한국 리그를 지배해온 SK텔레콤

은 우승 기록을 추가할 기세로 등등하다. 정규시즌 연패를 기록하며 흔들렸지만, 플레이오프에서 강팀의 면

모를 뽐냈다.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는 숙적 KT를 &lsquo;패패승승승&rsquo;으로 역스윕할 만큼 실력

에 물이 올랐다.

 

이런 팽팽한 긴장감은 미디어 데이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두 팀은 자신의 전략은 숨기고, 상대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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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엿보려는 눈치싸움을 벌였다.

 

롱주는 결승을 승강전처럼 임할 각오라고 밝혔다. 이번 결승전이 승강전만큼 중요한 시합이며, 그동안 패배

한 기록이 없는 승강전처럼 준비해 자신감을 더하겠다는 마음가짐이다.

 

SK텔레콤은 7번의 결승전 진출이지만, 이번 시즌 진출자격은 힘들었다고 뒤돌아봤다. 이어 롤드컵 진출이

확정돼 분위기가 올랐으니, 이번 결승도 승리로 장식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미디어데이에서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내용이다.

 

 

▲롱주게이밍 강동훈 감독(왼쪽), SK텔레콤 최병훈 감독

 

Q : SK텔레콤은 KT와 연합전선을 구축했다.SK텔레콤 최병훈 감독 &ldquo;KT와 SK텔레콤 연합전선을 

짜고 플레이오프 경기 전 서로 우승하기로 약속했다. 어느 팀이 결승전에 진출해 우승하든 이득이기 때문이

다. 두 팀 모두 결승전 진출과 우승이 간절했다. 또, 이런 연합전선이나 동맹과 상관없이 다시 우승을 하고 

싶다.&rdquo;

 

Q : 롱주는 첫 결승전이다. 어떻게 준비했나.롱주 강동훈 감독 &ldquo;통신사 연합은 무섭지 않다. 이번 기

회에 선수들과 함께 통신 3사 후원을 받는 것은 어떨까 한다(웃음). 다른 e스포츠 종목 감독을 하면서 미디

어데이가 친숙하다. 이때 결승전에서 대부분 우승했다. 이런 경험도 경험으로 칠 수 있기에 신인 선수들의 

준비를 계속 설명해 줬다. 어쭙잖게 아는 것보다 패기 넘치고 겁 없는 어린 선수들이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확신한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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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어떤 라인에서 승부가 갈릴거라 생각하나. 변수가 될 라인을 꼽자면.SK텔레콤 최병훈 감독 &ldquo;모

든 라인이 중요하다. 이번 시즌에서 두각을 나타낸 상대 곽보성(Bdd)의 미드 라인을 막는 것이 중요하

다.&rdquo;롱주 강동훈 감독 &ldquo;&lsquo;프릴라&rsquo; 듀오의 바텀 라인이 돋보이는 경기가 됐으

면 한다.&rdquo;

 

Q : 결승에서 어떤 팀을 상대로 하고 싶었나.롱주 강동훈 감독 &ldquo;SK텔레콤만 아니길 바랬다. 플레이

오프에 진출한 팀 모두 실력차이는 적다. 그 당시의 밴픽과 컨디션으로 승패가 갈린다고 본다. 어떤 팀이 와

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예전에 롱주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rdquo;SK텔레콤 최병훈 감독

&ldquo;계속 힘든 팀을 만나 승리해왔다. KT의 경기는 결승전의 느낌으로 선수와 코칭 스텝이 준비했다. 

그런 힘든 경기를 하고 나서인지 결승전 준비는 수월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롱주가 무시할만한 팀

이라는 건 아니다. 최선을 다해 경기하겠다.&rdquo;

 

 

▲왼쪽부터 고릴라 강범현, 페이커 이상혁

 

Q : 현재 메타에 대한 생각과 준비상황은.롱주 강범현(고릴라) &ldquo;탑 라이너가 두명이다. 탱키한 메타

든, 딜러 메타든 대응할 수 있다. 메타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연습으로 자신감을 얻었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양한 픽을 준비했고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rdquo;SK텔레콤 이상혁(페이커) &ldquo;플레이

오프 경기를 치루며 여러 메타를 경험했다. 우리 팀은 언제나 탑이 탱키한 메타일 때 잘했다. 해외 선수들의

선택을 참고하며 준비할 생각이다. 해외에서 미드 케인이 나오더라.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다양한 픽

이 나올 것이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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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승패가 몇 세트에서 갈릴 것이라 예상하나. 승부의 분수령이 될 세트를 예상한다면.롱주 강범현(서포

터) &ldquo;큰 무대는 첫 세트가 중요하다. 1세트를 이기는 게 밴픽 싸움에서 유리하다. 만약 첫 세트를 뺏

기더라도 다음 세트를 승리할 기세를 올리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3대0이며, 못

해도 3대1로 이길 것이다.&rdquo;SK텔레콤 이상혁(페이커) &ldquo;다전제 경기에서 1-2세트가 중요하

다가 말한다. 공감은 하지만, SK텔레콤은 두 세트를 지더라도 3세트를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겐 모든 세트가

중요하다. 3대1이나 3대0 승부를 소망한다.&rdquo;롱주 강동훈 감독 &ldquo;3대0을 바라지만 결승 흥행

을 생각해서 3대1이 좋을 것 같다. 물론, 우리가 이기는 쪽이다.&rdquo;SK텔레콤 최병훈 감독 &ldquo;매

경기에서 항상 3대1을 예상한다. 이번 결승전은 3대0이 나올 것 같다.&rdquo;

 

 

 

Q : (미드라이너에게)곽보성 선수는 상대 이상혁을 롤모델이라고 밝혀왔다.롱주 곽보성(비디디) &ldquo;

이상혁은 가장 좋아하는 선수다. 프로가 되고 나서도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 최근까지 경기하

면서 긴장을 많이 했다. 이번 결승전은 비록 죽더라도 적극적으로 전투를 걸 생각이다.&rdquo;SK텔레콤 

이상혁(페이커) &ldquo;팬이라고 말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팬이라고 해도 한 명의 미드라이너다. 다른 선

수를 상대하는 것처럼 상대하겠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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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요즘 미드, 봇에 두 명의 원딜(원거리 딜러) 캐릭터를 기용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롱주 곽보성(비디디)

&ldquo;자세한 건 말 못한다. 미드 케인이나 상대 딜러를 한반에 잡을 수 있는(원콤) 럭스나, 딜탱형 초가

스 등을 생각하고 있다(웃음).&rdquo;SK텔레콤 이상혁(페이커) &ldquo;(무덤덤하게)너무 무섭다. 축구

로 치면 공격에 10명이 나서는 말로 들린다. 이에 대항해 여러 카드를 준비하고, 발굴할거다. 미드에 1대1 

보다 팀플레이에 집중해 준비하겠다.&rdquo;

 

Q : 롱주 탑 라이너는 신인이다. 긴장되지 않나.롱주 김동하(칸) &ldquo;탑 라인이 좋다고 칭찬받는다. 평

소 긴장을 안 해서 첫 결승전도 문제없을 것 같다.&rdquo;롱주 김광희(라스카) &ldquo;동감이다. 결승을 

기다리며 많이 준비했다. 좋은 경기 보여주겠다.&rdquo;

 

Q : (코치진에게)준비 상황은 어떤가. 자신 있나.SK텔레콤 김정균 코치 &ldquo;롱주는 결승이 처음이라 

패기가 넘치는 것 같다. 1세트를 마치면 공포를 느끼게 해주겠다. 1세트를 제압해 결승전의 압박감을 선물

하겠다.&rdquo;롱주 김광희 코치 &ldquo;승강전에서 압박감을 많이 맛봤다. SK텔레콤이 결승에 7번 갔

다고 하는데, 처음 진출한 롱주가 우승해야 더 재미있지 않을까. 다양한 픽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달

라.&rdquo;롱주 최승민 코치 &ldquo;이번 시즌에 변수가 많았다. SK텔레콤이 4강부터 올라왔는데, SK텔

레콤이 결승에서 지는 이변을 만들어 주겠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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